
Vol. 21  No. 1011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ISSN 1554-6942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clarapaik@ownnewengland.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June 13 202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청소년 승민 네이슨 버트(12학년) 학생

이 5월 31일 보이스카우트의 최고등급인 이

글 스카우트에 진급했다. 

스톤햄(Stonham, MA)의 보이스카우트

트룹513에 속해 있는 승민 학생은 21개의 집

중적인 공로 배지를 획득하고, 부대 내에서

리더십 책임을 맡아 수행했으며, 대규모 지

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계획하

고 완료함으로써 최종적인 이글 스카우트로

진급했다. 

이글 스카우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여 매진해야만 이룰 수 있는 등급이어서 한

인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미 보스이스카웃(Boy Scout America,

BSA)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약 250만 명 이상

이 이글 스카우트 등급을 획득했으며 매년

약 4-5만여명이 이글 스카우트가 된다. 전체

BSA 중 아시아계는 3-4%

보이스카우트 최고계급인
이글스카우트 된 한인 청소년
네이슨 승민 버트

▶▶10면으로 계속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급등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오

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건

강보험을 구매하고 있는 미국인 약 2천400만

명은 내년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충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는 6월 7일

보도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세 가

지 주요 요인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첫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했던 확대된

보조금이 2025년 말로 종료된다. 둘째는 공화

당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BBB)

이 보험료 산정 구조를 바꿀 예정다. 마지막

으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층의 이

탈로 인해 보험 시장이 더 작고 병든 환자들

구조로 변하면서 보험사들이 가격을 인상하

려는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보조금 종료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 ▶▶14면으로 계속

연방빈곤선 400% 넘는 중간소득 자영업자 최대 피해 
야후파이낸스, 수천달러 달하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전체 기사 읽기>

수십만 매사추세츠 중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는 BBB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은 많은 정부 지원금 삭감을 경
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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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스턴 평화통일골든벨 마샬 사이몬스 중학교의 김은채 학생 우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

의회(회장 한문수)가 6월 8일 보스

톤 한인교회에서 개최한 2025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에서

김은채 학생 (마샬 사이몬스 중학

교 6학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또한 이재윤 학생 (오크힐 중학

교 7학년)이 우수상, 그리고 국태

현 학생 (노스 애틀보로 중학교 8

학년), 이성효 학생 (베이커 스쿨 7

학년), 이유진 학생 (메모리얼 스

폴딩 국민학교 5학년) 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 학생들은 상장과 더불어

최우수상에 상금 300불, 우수상에

200불, 그리고 장려상에 100불씩 수

상하였다. 최우수상 맟 우수상 수

상자에게는 7~ 8월 한국에서 열릴

광복 80주년 기념, 모국방문 한류-

통일 체험 및 해외 전체 우승자 본

선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골든벨은 민주평통에서 청소년

의 통일‧역사관 함양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전세계 지

역회의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시

그니처 행사이다. 특히 이번 보스

턴 협의회 골든벨은 보스턴 협의

회 교육분과 위원장인 정문철 박

사가 준비위원장으로, 이현경 위

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청년 분과

위원장인 김정기 박사 등이 심사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오은희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명 이상의 학생,

학부모, 그 외 참관자들이 참여하

였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준비

위원분들과 특히 세심하게 여러가

지를 준비한 오은희 간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달라”며 인사말을 시

작했다. “골든벨의 목적이 중고

등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함

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인 만큼

참가자들에게 부담없이 모든 과정

을 즐기라”고 독려하였다. 

퀴즈 직전까지 시험문제를 복습

하며 열정을 보인 참여학생들은

객관식, 주관식, O, X 형식 등 30개

의 다양한 통일 및 한국역사 관련

문제를 풀었다. 골든벨 준비 위원

장 정문철 박사는“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더불어 부모님등 성인들

도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마련 되

었으며 앞으로 대학생 및 성인들

이 더 많이 참석할 수있는 골든벨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

였다. 이현경 심사위원장은 “이

번이 네번째 골든벨 행사라며 공

정한 심사를 위해 3명의 심사위원

이 이중으로 검토하고 매 문제별

로 사진으로 정답자 및 오답자를

담아 확인하는 등 공정성을 높였

다.”라고 하였다.  

김은채 학생은 최우수상 수상후

소감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쁘다” 라고 하

였다. 참여한 그 외 학생들에게는

참가확인증 및 기프트카드가 수여

되었다. 자녀를 참석시킨 한 학부

모는” 민주평통 골든벨 행사에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 하였

는데 올해는 더욱 잘 준비된 행사

였으며 재밌었고 많은 것을 배우

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에도 꼭

참석시키겠다”며 큰 만족감을 표

시하였다. 

올해 골든벨에서 처음으로 시행

된 대학생 및 성인부에서는 1등에

이원희님, 2등에 정주영님, 3등에

김보람님, 그리고 4등에 허정원님

이 수상 하였다. 

보스턴 협의회는 골든벨에 이어

6월  23일  아 침  10:30에  우 번

(Woburn)시 우드브룩(Wood-

brook Cemetery)에서6.25 참전용

사 묘비 국기달기(한순용 준비위

원장)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국기

달기 행사에는 마이클 컨캐넌

(Michael P. Concannon) 우번시

시장, 베테랑 담당 디렉터 밥 데이

비스(Bob David)와 다수의 선출

직 우번시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

이다. 국기달기 행사 문의는

moon.econ@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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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하버드 교수, 보스톤글로브 선정 
<2025 테크 파워 플레이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문영미 하버드 경영대학원(HBS) 교

수가 보스톤글로브가 10일 발표한

소비자 혁신분야  ‘2025 테크파워

플레이어’에 선정됐다. 

보스톤글로브는 보스톤지역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12개 분

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한

명씩 뽑아 ‘2025 테크파워플레이어

’를 선정했다. 보스톤글로브는 지

난해까지 보스톤 첨단 산업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을 선정해 순

위 별로 발표했었다. 하버드 대학 경

영대학원의 문영미 교수는 지난해

전체 17위에 선정됐었다. 

글로브의 선정 사유에 따르면 문

교수는 마케팅, 보험, 뷰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십 개 기업을 자문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고경영진

(C-suite)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의 실험적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

다.  문 교수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기술은 효과적으로 활용하거

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

며 “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써보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문 교수는 현재 스위트그린

(Sweetgreen), 마스터카드(Master-

card), 워비 파커(Warby Parker) 등

주요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에 대

한 실질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는 올해부터 ‘테

크 파워 플레이어’ 리스트를 새로

운 형식으로 구성했다. 과거처럼 영

향력 있는 사람의 순위를 매기는 대

신, 지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12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명을 뽑았다. 

이번에 포함된 분야는 ▲응용 인

공지능 ▲소비자 혁신 ▲사이버보

안 ▲교육 ▲에너지 ▲핀테크/암호

화폐 ▲기초 인공지능 ▲헬스테크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클라

우드 ▲지속 가능성 ▲벤처 캐피털

이었다. 

후보자는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

에서의 영향력은 물론, 지역 사회 기

여도까지를 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결정됐다. 멘토링, 다양성, 형

평성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특히 최

근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스톤글로브는 밝혔다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생명과

학자 비영리 학술 단체인 뉴잉글

랜드 생명과학협회(New Eng-

land Bioscience Society, Inc., 이

하 NEBS)가 오는 6월 24일(화) 제

3차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KIST의 양은경

박 사 (Korea-Boston Bridge

Center 설립 추진단장)가 K-BB

센터를 소개하며, 서울대학교 생

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가

‘RNA Regulation: Insights

from Viral RNAs and Thera-

peutic RNAs’를 주제로 특별 강

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보스톤 칠드런스병원

(Boston Children’s Hospital )

내 포크맨오디토리움(Folkman

Auditorium, 320 Longwood Ave.,

Boston, MA 02115)에서 열리며,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가 제공되

고 오후 7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

된다.

본 행사는 재외동포청의 ‘재

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사업

의 일환으로, KIST 및 Lig-

aChemBiosciences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참가 등록은 아래 링크

를 통해 가능하다.

- 제 3차  NEBS 정 기 포 럼

RSVP 등 록 :

https://forms.gle/mFK3EPir-

Pwk83VAw8

NEBS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행사 안내는 물론,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임용 정보, 제약회사 채

용 소식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으

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 NEBS 회 원 가 입 :

https://forms.gle/Leb-

JeErkuSahfpRA9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3차 정기포럼 24일 개최

AI 실험 강조하는 마케팅 전문가…스위트그린·마스터카드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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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금 시 시민, 영주권자 아니면 세금 부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

안(Big Beatiful Bil, BBB)’ 이 해외

송금(remitance)시 세금부과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한국 송금시에도 세

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

이다. 

연방 상원에서 심의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BBB에 포함돼 있는 새

정책은 시민권과 영주권을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

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세수

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 일부를 메운

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

책이 사실상 이민자 신분 추적 수단

까지 노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

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 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

어(ACoM)가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

서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 분석가는 “송금세가 도

입되면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송금 기관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

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민자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반이민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송금세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송

금 경로 대신 불법적이거나 비공식

적인 방법의 송금이 늘어나게 돼 관

련 범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소토 정책 분석가는 “아마도 세

금을 피하려는 이민자들이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대신 송금하

거나 현금을 직접 휴대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멕시코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범죄의 표

적이 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 내에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

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자국민의

송금이 자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반

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전 세계 송금 규모는 약 9050 억 달러

이며, 이중 6859 억 달러가 중·저소

득층 국가로 유입됐다. 같은 기간 미

국에서만 887 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

됐다.

이번 송금세에는 미주 한인들에

게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액은 총 76 억

5,300 만 달러이며, 이중 절반이 미국

에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

턴 DC에 있는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1 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금세를 실제 도입

할 경우 전체 송금액이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GD는 한

예로 멕시코의 경우 연간 56 억 달러

, 아프리카 전역에는 연간 4 억 8800

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최대 연간 1 억

3800 만 달러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

상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교회가 주최하는 오

아시스 뮤직 나이트 시리즈가 오

는 6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브루

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에

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연다.

‘Chromatic Emotions: Music

for a Summer Evening’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생동감 넘치는 여름 저녁의 인상

적인 정취와 감성을 음악으로 풀

어낸 무대로, 클래식과 재즈의 명

곡들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감

정의 스펙트럼을 탐색할 수 있도

록 세심하게 구성됐다. 

공연에는 다채로운 표현력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들의 솔로

연주와 함께 두 명의 연주자가 한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포

핸즈 무대가 펼쳐지며, 작곡가 임

주광의 신작도 이날 초연된다. 또

한 피아노, 첼로, 트럼펫, 기타, 베

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앙상블이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 명곡들

은 청중에게 여름밤의 낭만을 선

사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콘서트를 통해 음

악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 될 것

이며 여러분 모두에게 기억에 남

는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팬데믹 이후 처음

으로 대면으로 열리는 오아시스

음악회로, 지역 주민들에게 음악

을 통한 치유와 연대를 제공하고

자 하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

그램의 일환이다. 오랜 시간 지역

사회와 함께해 온 오아시스 뮤직

나이트 시리즈는 클래식과 현대

음악, 그리고 재즈의 경계를 넘나

들며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

을 받아왔다.

입장은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공연 문의: ecckcb@gmail.com

/ 617-277-8097

웹사이트: ecckcb.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한인교회, 여름밤 수놓을
오아시스 음악회 개최트럼프, 비시민권자 대상 외국 송금세추진

미국적자 문제 이민자들에 떠넘기는 꼴 
미국 송금액 연 887 억… 한국도 최대 1 억 4 천만 달러 손실 전망 “Chromatic Emotions: Music for a Summer Evening” 6월 2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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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나희영)는 개교 50주

년을 기념하며 2025학년도 졸업식

과 종강식 및 학예발표회를 6월 7

일 학교 강당에서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고급-1 금강반 사

물놀이팀의 개막 연주와 함께, 고

급-2 한라반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

작됐다. 박현아 리더 교사의 사회

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재휘

보스턴총영사, 린다 챔피언 뉴잉글

랜드 시민협회 회장, 김영훈 뉴잉

글랜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등 주

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일 교장과 나희영 학부모회장

은 격려사에서 “조개 속의 작은

모래알이 오랜 기간을 잘 견뎌 멋

진 진주로 탄생하듯이 한국학교에

서 배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잘 간직해 미국은 물

론 전세계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는다”며, “선생님들과 부

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라

고 강조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졸

업생들을 격려하고 교사 및 학부모

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총영사관

은 앞으로도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

해 기자재, 교사 연수 등 최대한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총영사는 8월 보스턴시청

앞과 우스터에서 각각 열릴 ‘한국

의 날’ 행사에 대한 참여도 당부

했다.

시민협회 린다 챔피언 회장은 “

중국, 인도 및 베트남 등 다른 아시

안 커뮤니티들이 앞다투어 자국민

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도 자

체 건물에서 걱정없이 2세들을 가

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개교 50

주년을 맞아 매사추세츠 주지사 모

라 힐리와 감사관 다이애나 디조글

리오의 공식 표창장을 학교에 전달

했다.

졸업식에서는 노진, 문서연, 최

서경, 최유나, 윤준호 등 졸업 후 교

사로 활동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연설이 이어졌고, 이다영 졸업생이

학교장상을, 나예준이 보스턴총영

사상을, 안유찬이 이사장상을, 최

재윤이 학부모회장상을 각각 수상

했다. 강다예는 보스톤코리아상을

, 신재환은 제1회 동문회상을 수상

했다.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장과 장학

금을 수여됐다. 학부모회에서는 이

번 학년 동안 간식 판매로 모아진

기금으로 9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NE과기협회와 보스톤

코리아에서도 장학금을 기부했으

며, 졸업생 가정에서도 2026년 제 2

회 NE한국학교 동문회상을 위해

소정의 장학금을 모아 학교에 전달

했다.

하이라이트는 최재윤 졸업생의

‘Stray Kids’의  S-Class K-

POP 댄스 공연으로,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진 한국학교

합창단(지도 양수연, 이혜정, 최희

승)의 졸업가와 ‘교가-아리랑’

발표가 졸업식의 마무리를 장식했

다.

2부 종강식과 학예발표회에서는

기초3 금도끼반과 은도끼반의 ‘

훈민정음’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각 반의 민요 발표가 이어졌으며,

기초과정부터 고급과정과 세종과

정과 보조교사회까지 각 과정의 리

더 교사들은 성적상, 출석상과 과

정 수료증, 상장을 수여했고, 김영

조, 조나영, 유효진, 박혜진, 이혜원

, 조인경 교사에게 2025학년도 신임

교사 교내 훈련프로그램 수료증을

수여했다. 종강식 마지막 순서에

서는 ‘꽤지나 칭칭’을 모두가 함

께 불렀다. 

또한 복도와 카페테리아에서는

미술·서예 전시회가 함께 열려 학

생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학부모

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학부모 &

학생의 수묵화 작품 전시(지도 김

민희 교사)와 오후 미술반(지도 박

윤재 교사)의 작품전시, 성인과 고

급-2 & 3과정의 서예반 작품전시(

지도 정성렬 교사)가 발길을 잡았

다. 특히 50주년을 기념해 서예가

‘운재’ 이승우 작가의 작품도 전

시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

월 6일 신입생 개학식, 9월 20일 전

교생 개학식을 통해 2025-26학년

도를 시작하며, 11월에는 개교 50주

년 기념식을 예정하고 있다. 가을

학기 등록은 6월 1일부터 시작됐으

며, 유아·유치 과정은 조기 마감

되는 경우가 많아 관심 있는 학부

모의 빠른 등록이 권장된다.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 지도에

관심 있는 한인들은 홈페이지

(www.ksneusa.org), 이메일(ko-

reanschool.ne@gmail.com), 전화

(508) 523-5389를 통해 문의할 수 있

다.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2025학년도 졸업식 및 종강식 개최

학예발표회 모습

졸업생 단체 사진. 총영사, 시민협회장과 함께

성적상, 출석상, 과정수료증 대표 수상자 단체사진

신임교사 훈련 프로그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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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한국계는 이중의 일부다.

따라서 한국인 이글 스카우트는 한

해 1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승민 학생의 진급식(Court of

Honor)은 31일 스톤햄에 위치한 퍼

스트 콘그레셔널 처치에서 열렸다.

이날 승민 학생의 가족이 모두 참여

했으며 흥미로운 점은 승민 학생의

아버지도 이글 스카우트였으며 할아

버지도 스카우트였던 4대째 스카우

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란

사실이다. 

한국의 보이스카웃의 최고 등급인

호랑이 등급을 보유한 진태원 피닉

스 컴퓨팅 대표는 “4대 스카우트 가

정이란 점에 놀랐으며 네이슨은 훌

륭한 미국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

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네이슨 승민 버트 학생과

의 일문 일답이다. 

1. 스카우트 활동을 언제 어떻게 시

작하게 되었나?

11살에 보이 스카우트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 그 이전 킨더가든 때부

터 컵스카우트는 제 인생의 일부였

다. 제 여정은 매사추세츠주 린필드

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아빠가 청소

년 보이스카웃 리더로서 봉사했기에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2. 이글 스카우트 대해 간단히 설명

해달라.

이글스카우트 대장은 수년간의 헌

신과 봉사, 리더십을 통해 달성하는

미국 보이스카우트 최고 등급이다.

스카우트는 21개의 집중적인 공로 배

지를 이수하고, 부대 내에서 리더십

책임을 맡으며, 대규모 지역사회 봉

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제 봉사활동 프로젝트에는 교회에

대형 창고를 짓기 위해 1000달러 이

상의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포함되

었다. 이 봉사 프로젝트는 12학년 대

학 원서를 쓰면서 함께 해야 했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아이디

어를 구상하고 어떤 곳에 무엇이 필

요한지 부터 계획하고 프로젝트 실

행 및 일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서류를 작성을 해서 최종

보고하면 이글 보드 면접에서 엄격

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여러 명의 대원들과 프로젝트 작업

을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

이었다. 

한국 스카우트의 호랑이 계급과

마찬가지로 이글은 명예, 의무, 인내

심을 상징하는 직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카우트 창설 이래 270

만 명 이상의 스카우트 대원이 이 계

급을 획득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나

중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아폴로 11호부터 아폴

로 17호까지의 달 탐사 미션에서 달

에 발을 디딘 12명 중 11명이 이글 스

카우트 대원이었다는 사실이다. 

3. 이글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 모든

과제를 마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

주도성, 끈기, 커뮤니케이션의 강

한 조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리더

십은 단순히 업무를 관리하는 것 이

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

감을 고취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기회를 기다리

기보다는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

었고, 인내심과 결단력은 꾸준한 발

전을 보장했다. 저의 멘토의 지원과

특히 아버지께서도 이글 보이스카웃

전에 책임자로서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셨다. 특히 저는 어

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4. 지금까지 스카우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은

?

가장 보람된 경험은 개인적인 성

장이었다. 스카우트는 캠핑 기술뿐

만 아니라 리더십, 공감 능력, 회복탄

력성, 평생 봉사에 대한 헌신 등 그 이

상의 것을 가르쳐준다. 텐트에서의

추운 밤과 비 오는 하이킹과 같은 어

려움은 동료 스카우트 대원들 사이

에서 흔히 불평으로 제기되는 문제

지만, 그런 순간을 통해 정신적 강인

함과 적응력을 배웠다. 불편함에서

얻은 교훈은 일시적인 편리함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 특히 펜데믹

기간에 2년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스

킬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

방문중이라 줌으로 멘토와 만나 성

취하는 과정은 기억에 남는다. 

5.  스카우트를 하면서 가족들의 도

움이 많았을텐데, 부모님에게 하고 싶

은 이야기는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모두 이글 스카우트의 오랜

전통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할아버지

와 증조부는 이글 스카우트와 실버

비버이시다. 이러한 전통이 영감을

주기도 했지만, 제가 성공할 수 있다

는 가족들의 믿음이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글 스카웃을 달성할 수 있었

던 것은 사실 아버지의 도움이 컸다. 

아버지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매주

수요일 저녁 모임에 데려다 주시고,

매달 참여해야 하는 캠핑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제가 힘들어 할 때 학업과 다른 운동

이나 액티비티 일정으로 제가 망설

일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격려해 주

셨다.  저의 멘토이자 리더로서 제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다. 

부모님이 솔선수범해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고, 저와

동생이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

생에서 가치있고 중요한 것 중 하나

인 커뮤니티 봉사에 참여하도록 어

릴 때 부터 참여시켰다. 일례로 홈레

스 음식 봉사, 땡스기빙 때 어려운 이

웃에게 터키 2000마리 전달 행사 참

여, 그리고 국제선 기금 마련 행사 등

에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  또한 김치

페스티티벌에서 김치 담그기 코너

돕기, 한인회 행사 3,1절 애국가 반주

등 이 모든 것은 제 인생에서 값지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6. 훌륭한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

는 어떤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나?

훌륭한 스카우트는 스카우트 선서

와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성실하고

겸손하며 기꺼이 남을 위해 봉사하

는 마음으로 삶에 접근한다. 탁월함

은 완벽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속적

인 개선에서 비롯된다. 스카우트는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끌고, 경청하고, 도전하며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해 인성을 형성합니다.

성장, 책임감,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

한 강한 열망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

을 보장합니다.

7. 유타주에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

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계속

스카우트로 활동할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스카우트에서 배

운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기

공학 등 STEM 분야로 진학하는 것

이다. 스카우트 유니폼이 일상 생활

의 일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배운 원

칙은 의사 결정과 봉사 활동에 계속

적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인

지도자로서 후배 스카우트 대원들을

멘토링하는 것이 보답할 수 있는 보

람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 번 이

글 스카우트는 영원한 이글 스카우

트"라는 말이 떠오른다. 

8. 지금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후배 스카우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현재 학교 생활과 많은 일정에서

바쁘시겠지만 계속 스카우트 활동을

하세요. 스카우트에 계속 헌신하면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회복

력, 친절, 책임감 등 얻는 교훈은 향후

자신의 직업, 가정생활 또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있도록 이끈다.

많은 지도자, 혁신가, 공무원들이 스

카우트에서 시작했다. 스카우트 과

정에서 직면하는 각각의 도전은 미

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여정을 받아들이면 일시적인 편

안함이 부족하더라도 평생의 보람과

더 큰 축복과 혜택이 보장된다. 

이글 스카우트 영예 받은 한인 청소년 네이슨 버트
10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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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택 시장에서 ‘홈 인

스펙션(Home inspection, 주택점검

)’이 이제는 의무로 전환된다. 그동

안 구매자들은 치열한 오퍼Offer) 경

쟁 속에 구매자는 어쩔 수 없이 인스

펙션 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15일부터 새로운 주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들은 홈 인스펙션에 대

해 구매자나 매도자와 논의하거나 포

기를 유도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조항

은 “예비 구매자가 홈 인스펙션을 예

약하고, 점검을 받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홈 인스펙션은 구매자가 주택 상태

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계

약 철회나 재협상을 가능케 하는 중요

한 절차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구매

자들은 입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Contin-

gency) 권리를 스스로 포기(waive)하

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 결과 구매 이

후 수만 달러에 이르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를 떠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

다.

MKC 어소시에이츠츠의 모건 코

헨 대표는는 “홈 인스펙션을 생략한

채 주택을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사후

점검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며 “

위험한 전선 배선, 매립된 오일탱크,

또는 콘크리트 파괴를 유발하는 페르

호타이트(pyrrhotite, 자황철석)가 포

함된 기초 등 심각한 문제가 종종 발

견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뉴잉글랜드

홈 인스펙터 협회는 밀버리 지역구 마

이클 무어 상원의원에게 법 제정을 요

청했고, 무어 의원은 해당 조항을 2024

년 통과된 ‘매사추세츠 주택 접근성

강화법’에 포함시켰다.

무어 의원은 “홈 인스펙터들은 나

에게 익스펙션을 포기하도록 압박받

는 구매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우

리는 그로 인한 법적·재정적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규제는 잠

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삶의 질과 재정

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 집행행의 실효성에 대

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한, 중개인이 홈 인스펙션 포기

를 ‘비공식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의 시행에 적극 찬

성한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스캇 크

리스는 “매도인이 인스펙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에 따라 해당 오퍼를 받

아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겠

는가?”라며 법 집행의 어려움을 지

적했다.

이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개인은

매사추세츠 소비자 보호법(M.G.L.

c. 93A 2항항)에 따라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로 간주되며, 실제 손해

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제는 ‘홈 인스펙션 없는 오퍼

만 받는다’는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

을 것”이라고 크리스는 덧붙였다. “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런 점을 인지하

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바이어브로

커스온리(Buyers Brokers Only)의 공

동 창립자 리치 로사는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 포기는 특히 첫 주택 구매자

나 중간소득 가구에 재정적 파탄을 초

래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는 소비

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

”고 평가했다.

해먼드 체스넛힐 콜드웰 뱅커의 짐

네메츠 부사장은 “구매자들이 다섯

번, 여섯 번 오퍼에 실패하면서 절박

하게 인스펙션션을 포기하는 일이 많

다”며 “이런 선택은 나중에 수만 달

러의 수리비용과 함께 큰 후회를 남기

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레이터 보스톤 부동산 위원

회(GBREB), 매사추세츠 부동산중

개인인협회(MAR), 모기지은행협회

(MMBA) 등 업계 단체들은 6페이지

분량의 공동 서한을 통해 “이번 규제

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고 반발했다. 특히 소비자는 물론

부동산 전문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등 책임 범위가 과도하고

예외 조항이 불공정하며 시행 준비 기

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페르호타이트 시멘트 기초란?

페르호타이트(Pyrrhotite, 자황철

석)는 철과 황으로 구성된 광물로, 콘

크리트 기초에 섞여 있을 경우 장기적

으로 심각한 구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팽창하

면서 콘크리트에 균열을 만들고, 시간

이 지나면 기초 전체가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문제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특히 커네티컷과 매사추세츠에서 자

주 보고되고 있다. 1983년부터 2015년

사이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주택 중

일부는 해당 광물이 포함된 골재를 사

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십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

아 피해자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초를 다시 교체하는 데에

는 최소 15만 달러에서 많게는 25만 달

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

택 구매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택구매시 홈 인스펙션 의무화 법안 시행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매사추세츠 조기교육

및 보육 위원회(Board of Early

Education and Care)는 11일 회

에서 차일드케어 재정 지원프

로그램 자격을 현재 주 중위소

득 50%이하에서 85%이하로 크

게 확대키로 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차일드케

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은 주 전역의 가정

에 양질의 차일드케어 서비스

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라 힐리 주지

사의 ‘프레케이 게이트웨이

(Gateway to Pre-K)’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 지원

자격 상향 조정 이외에도 조기

교육 및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종사 교사들에게게는 우선적으

로 차일드케어지원프로그램 지

원 등이다. 또한 차일드케어 재

정지원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복지 프로그램 신청

시 소득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미 샌서스에 따르면, 2019–

2023년 기준 매사추세츠 주의

중위 소득(State Median In-

come)은 $101,341으로 앞으로

연 소득이 8만5천달러 이하일

경우 차일드케어 재정지원 프

로그램 지원 자격을 만족하게

된다. 

힐리 주지사는 “‘프레케이

게이트웨이 정책을 통해 매사

추세츠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보육을 더욱 저렴하고 접근 가

능하게 만드고자 한다”며 “

이번 자격 기준 상향 조정을 통

해 더 많은 가정이 보육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

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올해 2월 열

린 위원회 회의에서 공청회를

위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

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

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차일드케어 지원 프

로그램의 신청과 보다 자세한

정보는 mass.gov/CC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주정부, 차일드케어 재정지원 프로그램
소득 제한 대폭 상향 조정 



The Boston Korea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종합 1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

자 = 보스턴의 날씨는 참 종잡을 수

없다.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기온

은 32도(섭씨, 90°F)에 육박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20도(68°F) 이

하로 뚝 떨어진다는 예보다. 흐린 하

늘과 추적추적 내리는 비, 그리고 옷

깃을 여미게 만드는 시원 쌀쌀한 공

기에 자연스레 생각나는 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다. 몸과 마음을 따뜻

하게 녹여줄 국밥, 찌개, 설렁탕 같은

한국식 국물 요리를 찾는 이들을 위

해, 보스턴에서 꼭 들러야 할 한식당

들을 소개한다.

이루 (Iru)

브루클라인 빌리지에 지난 4월 새

롭게 문을 연 삼계탕 전문 한식당이

화제다. 이곳은 일본에서 총 9개 식

당을 운영하며, 그 중 일부가 미슐랭

비브 구르망에 선정된 바 있는 하지

메 야마자키(Hajime Yamazaki) 셰

프가 새롭게 선보이는 공간이다.

야마자키 셰프는 일본에서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셰프인 어머

니로부터 삼계탕을 비롯한 한식 요

리법을 전수받았다. Iru에서는 어머

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만든 정

통 한식을 맛볼 수 있으며, 특히 인삼

과 대추를 넣고 정성스럽게 끓여낸

전통 방식의 삼계탕이 대표 메뉴다.

삼계탕 프리픽스 코스를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과 함께 풍성한 한 상을

즐길 수 있다. 영업시간은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이며, 벌

써 5월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6월에 방문을 원한다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겠다.

주소: 238 Washington St, Brook-

line, MA 02445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

gram.com/iru_boston/?hl=en

https://boston.eater.com/2025/5/8

/24426186/iru-korean-restaurant-

opening-brookline

한마루 감자탕 (Hanmaru Gam-

jatang)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감자탕 전

문 한식당으로, 마치 한국의 정겨운

해장국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부드럽게 푹 삶

아낸 등뼈와 얼큰한 육수가 어우러

진 감자탕이 대표 메뉴이며, 마라 감

자탕과 뼈다귀 해장국뿐만아니라 마

라 족발, 치즈 불족발, 파채족발, 마

늘 간장 족발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끈

다양한 족발 요리까지 선보이며 미

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보스턴에서 정통 감자탕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특히 흐

리고 쌀쌀한 날씨에 더욱 빛을 발한

다.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으로 속을

달래고, 푸짐한 족발 한 접시로 하루

의 피로를 풀고 싶다면 이번 주말 한

마루 감자탕을 찾아가보는 것은 어

떨까.

주소: 168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웹 사 이 트 : https://www.han-

maruboston.com/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올스턴에 위치한 설렁탕 전문점으

로 깊고 진한 육수의 설렁탕으로 현

지 한인들과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

소문이 자자한 설렁탕 전문점이다.

대표 메뉴인 설렁탕 외에도 도가

니탕, 갈비탕, 매운 갈비탕, 우거지

갈비탕 등 다양한 탕 요리가 준비되

어 있어 각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국물 요리 외에도 보쌈, 족

발, 골뱅이 무침, 오징어 무침, 초장

오징어 같은 안주 메뉴들도 있어 가

족 식사는 물론, 친구들과의 모임 장

소로도 제격이다. 흐린 날씨에 든든

한 위로가 되어줄 따뜻한 한 그릇이

그리운 날, 서울설렁탕에서 한국의

정취를 느껴보자.

주소: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웹사이트: https://places.single-

platform.com/seoul-soulong-

tang/menu?ref=google

서울장터 (Seoul Jangteo)

올스턴에 자리한 돼지국밥 전문

한식당이다. 구수하고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돼지국밥은 속을 확 풀어주는 깊은

맛으로, 마치 한국 남도 지방의 시장

국밥집을 떠올리게 한다.

서울장터는 돼지국밥 외에도 짜장

, 간짜장, 탕수육, 깐풍기, 크림새우

등 다양한 중식 메뉴와 김치전, 해물

파전과 같은 한국식 안주 메뉴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누구와 가더라

도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하다. 흐

리고 축축한 날씨에 든든하고 따뜻

한 한 끼가 그리울 때, 서울장터에서

정갈한 밥상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

보자.

주소: 151 Brighton Ave, Boston,

MA 02134

웹사이트: https://www.insta-

gram.com/seouljangteo_boston/

스프링샤부 (Spring Shabu)

브라이트턴/올스턴 웨스트사이드

에 위치한 이곳은 각자 개인 냄비에

신선한 야채, 어묵, 면류를 골라 담가

끓여 먹는 샤부샤부 뷔페식 레스토

랑이다. 마치 한국식 전골과는 또 다

른 재미와 만족을 주는 따끈한 국물

이, 흐릿한 날씨에도 속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채워준다.

기본 뷔페 가격에 다양한 야채와

어묵, 면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기

나 해산물은 추가 주문 형식이라 취

향에 맞춰 든든하게 즐기기 좋다. 특

히 뽀얀 돼지뼈 육수와 매콤한 돼지

뼈 육수 등 다양한 맛의 베이스 육수

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아, 비 오

는 날 따뜻한 한식을 그리워하는 분

들에게 제이다. 디저트로 함께 제공

되는 바닐라, 녹차 소프트 아이스크

림도 인기라 먹고 난 뒤 달콤한 마무

리까지 할 수 있다.

주소: 304 Western Ave, Brighton,

MA 02135

웹사이트: https://www.spring-

shabu.com/boston

여름에도 생각나는 따뜻한 국물, 탕 전문 보스톤 한식당
<전체 기사 읽기>우산 대신 국물이 필요한 날, 보스턴에서 찾은 위로의 한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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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어에 가입하는 저소득 및 중산

층 가정을 위해 건강보험 세액 공제

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일부 가정

은 무료 보험 플랜을 이용할 수 있었

고,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도 감소

했다. 특히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정에 대해서도 월 보

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

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다. 어반연구소(Urban Institute)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연 소득이

개인 기준 6만2천 달러, 4인 가족 기

준 12만8천 달러를 넘는 가정은 아예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900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개인 건강보

험 시장에 의존하는 프리랜서나 소

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에서 건

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실버 로딩' 종료

보험료가 저렴했던 또 하나의 이

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정

부가 보험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

던 코페이, 디덕션 등 비용 분담 지원

금(CSR) 지급을 중단하면서 생긴 일

종의 기술적 허점 덕분이었다. 보험

사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버

플랜’의 보험료만 인상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액 공제의 기준을 높

여 브론즈 또는 골드 플랜을 무료 또

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식을 '실버 로딩(silver loading)'이

라 칭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새롭게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은 이 구조를 폐지하고,

비용 분담 지원금을 다시 연방정부

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리

려 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과거

처럼 저렴한 브론즈나 골드 플랜을

구매하는 것이 없애고, 실버플랜의

세금 크레딧을 줄이게 된다. 

병든 시장과 젊은층 이탈

보조금 축소 및 갱신 절차 강화 등

공화당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행정

절차들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 갱신 기능이 폐지되

면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입을 포

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가입자가 빠져나가

면 남는 가입자는 병력이 있거나 비

용이 많이 드는 고위험군이 많아지

게 되고, 보험사들은 이를 반영해 보

험료를 더욱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

제로 정책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D.C. 등 여러

주의 보험사들이 이미 4% 이상의 추

가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인상은 정부 보조금을 받

는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보험료의

한도가 정해져 크게 영향을 받지 않

을 전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층

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연방 빈곤

선 400% 이상의 중간 소득층, 특히 자

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더 큰 타격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bostonkorea.com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급등 가능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사들

이 내년부터 개인 및 중소기업 가

입자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대폭 인

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수

십만 명의 주민과 사업체들이 커다

란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도 있

게 됐다. 

주 보험국(Division of Insur-

ance, DOI)은 향후 몇 주 내로 통

합시장(merged market)보험료 인

상율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제

안된 평균 인상율은 13.4%로 이는

2024년 승인된 4.8%의 두 배를 넘는

다. 통합시장은 50인 이하 중소기업

과 개인 가입자를 하나로 묶어 관

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공급자와 제약업계

의 급등한 비용으로 인해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인상이 치솟는

운영비 속에서 사업체에 막대한 압

박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도 보험료 인상

안에 대해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

하다”며 보험국장에게 면밀한 검

토를 지시했다. 힐리 주지사는 “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두

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한

8개 주요 보험사들은 최소 팰론 커

뮤니티 헬스플랜(Fallon Commu-

nity Health Plan)의 9.9%에서 최

대 보스톤메디컬센터헬스플랜의

16.2%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72만 명 이상의 갱신 가입자에

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건강연합회(ECH) 대표 아

이린 맥캐너니는 “매사추세츠는

이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강보험

료가 높은 주인데, 이런 인상은 중

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

공급자와 제약업체들이 매년 기준

비용 증가율을 넘겨도 아무런 제재

가 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

다.

소매업협회 회장 존 허스트는 “

소매와 음식업계 소상공인 대부분

이 이번 보험료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

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서 비용만 폭등하고 있다”고 말했

다.

보험국은 오는 6월 17일 가상 공

개 청문회를 열고, 보험사들의 제

안과 공공의 의견을 청취한 후 8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DOI

는 “보험 혜택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안은 거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인상률의 대부분은 병원 및 약

국 이용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때

문이며, 행정비·세금 등은 전체

인상분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매사추세츠

▶▶1면에 이어서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사, 평균 13.4%
보험료 인상 추진

▶▶15면으로 계속

과도한 인상이라 중소기업계 반발, 주정부도 신중 검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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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돗

물 불소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매사

추세츠에서도 일어나는 등 치과진료

에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면서 발끈

한 치과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최근 불소에 대한

연방정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환

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회에 치과 건강 정책

보호를 촉구했다. 벌링턴에서 치과

를 운영하는 데릭 송(Derek Song)

박사는 지난 4일 하루 진료를 중단하

고 주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

다. 

송 박사는 NBC보스톤과의 인터

뷰에서 “불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 수단”

이라며, "수십 년간 100만분의

7(ppm) 수준으로 안전하게 사용되

어 왔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불

소 첨가 금지가 “특히 치과 접근성

이 낮은 소외지역과 아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충치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현재 주 하원에 발의된

불소법안 금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 

매사추세츠주 저스틴 서버(Justin

Thurber) 하원의원이 발의한 H 2548

법안을 발의해 주 당국이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서머셋(Som-

erset) 타운은 지난 5월 주민총회에

서 불소 첨가 중단을 가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에 ‘홈룰

(Home Rule)’ 청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가 지난 4월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에 상수도 불소 사용

권고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박사는 이러한 연방 보건부의

메시지가 환자들로 하여금 불소와

같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치과 치료

를 불신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

는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이 논의되

는 가운데, 취약계층은 더욱 치과 진

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고 우려했다.

치과계의 또 다른 문제는 메디케

이드 환급 문제다. 아베 압둘(Abe

Abdul) 치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3개

월간 가장 큰 불만은 새로 계약된 메

디케이드 청구업체가 제대로 기능하

지 않아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

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청구 시스템

이 마비됐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일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압둘 회장은 지적했다.

또한 외국 면허 치위생사의 주내

면허 취득을 허용한 2024년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위생사 인력 부

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법은 통과

됐지만 아직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치과의사회는 2022년 유권

자 투표로 도입된 ‘치과 손실비율

(Dental Loss Ratio)’ 규정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법안(H 1262)

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은

치과보험사가 수익의 최소 83%를

환자 진료에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존 크로닌 상원의원이

발의한 S 704 법안은 가상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강화해 치

과 병·의원과 보험사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애슐랜드에서 진료 중인 테지 샤

박사는 “크레딧 카드로 진료비를

받으면 최대 5%까지 수수료가 빠져

나가 결국 진료비가 줄어든다”며,

“카드를 통해 비용을 받는 것은 결

국 진료원가 상승과 맞물려 수익을

깎아먹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재료비도 폭등 중이다.

물가, 관세, 공급망 문제로 가격이 들

쭉날쭉 해 환자들 역시 비용을 부담

스러워하고 치료를 미루는 일이 많

아지고 있다.”고 샤 박사는 덧붙였

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치과의들 분노, 진료 중단하고 주청사로 나간 이유
건강보험계획협회(MAHP)의

대표 로라 펠레그리니는 “건강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반영한 결과이며, 보험사들도 높

은 병원 요구 가격과 제약비용에

좌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떤 병원은 계약 갱신 시 70% 보

험수가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 덧붙였다.

민간 보험사의 평균 수익률은

2020년 2.8%에서 2023년 적자 전

환, 2024년에는 -1.06%로 더 떨어

졌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22

년부터 2023년 사이 8.6% 급등했

으며, 이는 주정부가 설정한 통

제 목표치의 두 배 이상이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1월 비용

통제를 위한 시장 감독법에 서명

했으며, 이후 보험국은 공제금과

본인부담금 인상률을 의료물가

상승률(4.8%)로 제한하도록 규

제 지침을 발표했다.

힐리 주지사는 “보험사, 병원

, 제약업계 모두 매사추세츠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

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주정부와 의회는 이미 병원 인

수합병 및 제약비용 통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추가적인 개

혁을 검토 중이다. 한 상원의원

은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 직

전”이라 평가하며 종합적인 개

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의회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맥캐너

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4면에 이어서

불소 논쟁에 매사추세츠 치과의들,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 수단 
매사추세츠도 치과병원, 메디케이드 환급지연, 신용카드 수수료로 압박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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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원 시인이다. 커피 한잔에 온 세상이

녹아 내린다 했다. 

사랑이 녹고/슬픔이 녹고/마음이 녹고

온세상이 녹아내리면/한잔의 커피가 된

다.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마시고 나면

언제나 빈 잔이 된다

나의 삶 처럼/너의 살 처럼

(용해원, 한잔의 커피)

커피는 머그에 담아 마시는게 어울린다.

뜨거운 차도 그러한데, 커피향기를 더불어

즐길수 있어 그러하다.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은 정취가 덜한데, 머그는 요업

窯業제품이다. 흙으로 빚어 구워 낸 그릇인

게다.

그릇은 음료나 음식을 담는데 사용하니

용기容器라고도 부른다. 인간은 먹고 마셔

야 할진대, 아마도 그릇의 역사는 인류의 그

것과 나란할 것이다. 불이 발견되기전 부터

인류에 의해 사용되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

릇은 음식을 먹을 적엔 말할 나위없고, 운반

에도 필요했을 게다. 물론 보관하는데에도

유용했을 터. 

그릇은 종류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금이

나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며

나무그릇도 있다.  금그릇으로 식사하는 이

들이야 중도 갑부들이외에는 드물게다. 

돌로 만든 식기는 여전히 쓰인다. 돌솥비

빔밥이 그러하다. 돌로 만든 솥에다 밥을 지

어, 뜨거운채로 음식상에 올리는 거다. 돌솥

은 솥이며 밥그릇 겸용이다. 밥맛 역시 그

럴듯 하다. 

여름이다. 여름엔 시원한 냉면이 어울릴

텐데, 차가운 냉커피도 땡기는 계절인게다.

냉커피는 머그보다는 유리잔이 어울리던

가. 그러나 냉면은 놋그릇에 담겨져야 한다

. 내 입맛인데, 냉면을 먹고난 후엔 종이컵

에 담긴 뜨거운 믹스 커피가 제격일게다.

은수저를 써본적이 있다. 그러나 은쟁반

이나 은그릇에 담긴 음식은 먹어 본일이 없

다. 커피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잔으로 마

실 수있을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

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디모데 후서

2:20)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80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겸손(謙遜)한 사람

한담객설閑談客說: 한잔의 커피

겸손(謙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남

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를 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겸손

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겸손은 온유함, 낮아짐, 그

리고 자기의 의가 없는 것이다. 골로새서

3:12를 포함한 다른 성경 구절에 언급되는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자 그대

로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

서 겸손이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차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심

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다(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 자들 만이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겸손은 그리스도의 필수

조건이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

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구원

의 필요성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삶에 적

용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삶

이란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현대

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은

커녕 관심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그것

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일이라서 가끔

은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그것이 굳

어지고 깊어지면 상처가 되는 일이다. 상

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 머릿속에서의

생각이 나 아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저렇다 뒷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남

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친구와 친구

가 안부를 물어야 할 이들이 서로 바쁘다

는 핑계를 대며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이

야기(수다)를 많이 한다고 서로의 속마음

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속의 것들을 나눌 그 누군가는 있어야 하

지 않을까 싶다.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만남은 사람을 공허하

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겸손

’을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사

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의 시대’를 살아간다.

사역자의 길을 걷는 발걸음과 상담 방송

과 기독교 상담을 하는 내 입장에서 ‘우

울’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편이다. 우울

이라는 시작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

었는지 중요한 까닭이다. 그것은 그 시작

을 알면 ‘우울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병이든 치료보

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누

군가에게 나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비밀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결

정은 아니다. 그러나 묻어두고 쌓아두면

큰 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히 자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다

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이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 연

령층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된다고 한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가슴 답답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경쟁률이 높고 삶에 대해 버겁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삶의 질은

높아졌으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

가 이 문제를 예방할 대책들이 필요한 때

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함께 가야 하는 시대를 산

다. 21세기는 관계의 시대라고 한다. 혼자

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서

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채워주고

품어주는 일이 겸손(謙遜)이다. 다른 사람

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

로 겸손(謙遜)이다.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국가

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네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다. 지나치지 않을 만큼에서의 배려와 존

중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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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활동적인

중장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허리디스크, 협착증

,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척추·관절 수술을 받

는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

습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수술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일상

에서의 움직임, 균형, 근력, 관절 가동범위는 완

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일 때

어색함이 느껴지거나 수술 부위가 굳는 느낌,

반대쪽 부위로 통증이 전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적절한 재활

치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재활치료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수

술로 인해 약해진 근육, 굳은 관절, 불균형해진

자세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입

니다.

수술 부위의 유착을 방지하고, 관절과 근육

의 정상 움직임을 되찾으며 통증을 줄이고, 기

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활

은 환자의 수술 부위, 연령, 회복 상태에 따라 도

수치료, 체형/자세 교정,보행훈련, 물리치료 등

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 조절과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이 중심이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

균형 훈련, 일상생활 동작 연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

니다.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금방 굳습니다. 수

술로 얻은 결과가 퇴행하지 않도록, 초기에 적

절한 움직임을 통해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증의 재발을 막습니다.

수술 후 자세 불균형이나 근력 저하가 남아

있으면, 다시 같은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

니다. 재활은 이를 예방합니다. 다른 부위 부담

을 감소시킵니다.

허리나 무릎 수술 후 다른 쪽 다리, 골반, 어

깨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치료

는 전신의 균형과 움직임을 함께 교정합니다.

심리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수술 후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움직임을 꺼리

는 환자도 많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안전한

회복과 환자의 자신감을 되찾아 줍니다.

수술과 재활은 하나의 연속된 치료 과정입니

다.

척추 및 관절 수술은 회복의 시작점일 뿐, 진

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재활을 통해 완

성됩니다. 수술만으로 완치되었다고 판단해 재

활을 소홀히 하면 술 효과가 제한되거나, 오히

려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

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의 중요성” 및 그 밖의 휴람
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
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수술 후 재활 치료의 
중요성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수술 후 재활 치

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광동

병원 재활의학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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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Lee

Mobile (978) 314-8818

Email mike.lee@gmccloan.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소득 증명'**입니다. 보

통 직장인은 급여명세서(W-2), 자영업자

는 세금보고서나 회계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게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

는 예상 임대수익을 인컴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상 소득이 낮게 잡히거

나 은퇴 후 더 이상 월급이 없는 경우처럼,

소득 증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증명이 필

요 없는’ 모기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

늘은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옵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1. Asset Depletion (자산 활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현재 보유 중

인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모기지

를 승인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또는 퇴직연

금(IRA 등)처럼 개인 명의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 있을 경우, 그 자산을 60개월 또

는 84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유 자산이 $1,000,000이라면 → 월

소득 약 $16,666으로 계산 → 세금과 보험 포

함하여 약 $8,000 정도의 모기지 페이먼트

까지 가능

단, 이때 사용 가능한 자산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 보유 내

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 명

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점은?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자산만으로 모기

지 자격 가능

·은퇴자, 현금 또는 투자상품 자산가들

에게 유리

·다운페이먼트는 최소 10%부터 가능

2. 40% down, No Income Doc

소득 서류 없이 자산과 다운페이먼트만

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거주/세컨홈: 40% 다운

·투자용: 50% 다운 추가

·조건: 모기지 12개월치 리저브(예비자

금) 필요

장점

·이자율이 비교적 낮음

·외국인, 비자 없는 분도 가능 (여권만

으로 신원확인)

·소득·신분·크레딧 없어도 조건만 맞

으면 승인 가능

단점 및 제약

·특정 주(State) 및 카운티(County)에

만 해당

·예: MA주에서는 Middlesex, Nor-

folk, Suffolk만 가능

→ 즉,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만 허용

근로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충분하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전

략을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

그램을 찾아보세요. 기회는 ‘아는 사람’

의 몫입니다.

소득 없이도 집 살 수 있다? 자산 기반 모기지 프로그램 2가지

Article (8) –No income with asset


